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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국가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가 편안하고 순조로운 한 해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어느 한 해 시끄럽고 힘들지 않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나

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만 한

데,남들이 평가하는 민주주의 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습니다.

2004년 2천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환율 덕분이기는 하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 의 문턱 앞에 바싹 다가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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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고 앞지르기 위한 기술혁신, 인재양성, 시장개혁, 정부혁

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동반성장, 균형발전전략도 착실

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부동산, 교육 문제로 민생이 어렵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불안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 그

리고 비전 2030 정책이 착실히 추진되면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

음과 힘을 모아갑시다.

교육 문제는 아직도 힘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 드립니다. 빠

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거듭 다짐드립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환율 문제는 정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금융의 위기요인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나 2002년 신용불량자 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날에도 여러 차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으로 자랑스

러운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앞으로도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감을 갖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 를 열

고 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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